
 

 

프란치스코 레오 대주교 강론 

토론토 대주교 

관리인직 주일-2024년 9월22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토론토 대교구 전역에 걸쳐 관리직 주일을 기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 삶속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추구하는지, 교회와 개인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단면에 대해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직인데 특히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과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심오하고 개인적이며 초월적이고 구원적인 관계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의 삶을 물들여주는, 믿음과 신뢰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왕국을 

충실히 섬기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순례자로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에게도 봉사하며 사랑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직은 이러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상처받은 인류에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고, 주님의 현존안에서 항상 머무르며 증거하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관리직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주위와 우리들을 통해 그분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겸손하게 인식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내적인 태도이며 

다각적인 접근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관리직을, 과정 혹은 가톨릭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묘사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관리직은, 과거에는 독점적으로, 우리들의 은총을 나누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느님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필수적이지만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느님을 따르는 가톨릭 신자로서 봉사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며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살아있고 

적극적인 헌신, 역동적인 변화, 믿음과 참여의 생명을 주는 것을 발전시키는 연장선에서 관리직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의 기부나 희생 혹은 관심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이며 생기를 불어넣는, 가슴과 

마음의 설득력 있는 성향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가지신 신비로운 무한한 사랑을 밝히고 발견하고 다시 

재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의지,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더 위대한 목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왕도이며, 왕의 길이고, 왕국으로 가는 길이며, 모든 신자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이 하시듯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려 노력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성장으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그분의 

신비로운 관리인이며, 가장 숭고하고 완전한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인 관리인직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미사에 사람을 초대를 하거나, 차를 같이 태워주거나,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하거나, 본당의 바자회를 

계획하거나, 노인이나 아픈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묵주 기도를 바치거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을 해 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신자들을 위해 봉성체를 하거나, 적을 

용서하거나, 불의에 대항하거나 혹은 본당, 이웃, 지역사회안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거나, 해로운 이념과 

이단으로부터 가톨릭 신앙의 통합을 위해서 대항하거나, 젊은이들의 삶에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 주는 것입니다. 그 목록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또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줍니다. 모든 것이 진실, 삶, 거룩함, 은총, 공평, 사랑, 평화이신, 왕국의 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요셉 성인에 대한 교황 교서인 빠뜨리스 꼬르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교황님께서 설명하시는 한 구절은 

유쾌합니다. 무엇인가를 희생하거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어 주도록 

초대받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실현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요셉 성인은 단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성인에게서는, 

결코 좌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신뢰만 봅니다… 우리 세상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는 사람들, 

비굴한 섬김, 억압적인 토론, 복지 사고방식을 가진 자선 단체, 파괴력을 가진 권력을 거부합니다. 모든 

진정한 소명은, 성숙한 희생의 결실인, 자기 자신을 위한 은총으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사제직과 봉헌의 

삶은, 이 정도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든, 결혼이든, 독신이든, 동정이 만일 희생에서 

멈춘다면, 자신의 선물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직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기도와 격려, 희망과 자선, 매일의 

노동과 장기적인 안목을 봉헌하고, 성화와 하느님을 찬미하는 수단인, 신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써 



 

 

 

드러납니다. 자기-희생은 방정식의 일부분이지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 삶의 평온한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 참으로 우리 공동체안으로 

은총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언을 통해, 은총, 자유, 자애로움,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선물인,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례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날, 관리직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주일에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선행과 봉사안에서 성장하고 어떻게 필요한 희생 그 이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도록 격려하고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살아가신 방법인, 훨씬 더 깊고, 더 거룩하고, 진정한 길,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봉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